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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훈련보다 강한 정신적 훈련     18-11-26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는 미식 축구입니다. 특히 직업 팀들의 리그인 NFL (National Football League)의 인기는 수퍼볼에 올리는 괄고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퍼볼에 올리는 광고료는 30초에 3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한인 어머니를 두고 있는  하인즈 워드 Heinz Ward)가 일약 영웅 대우를 받게 된 것도 2006-2007년 도의 수퍼볼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선수나 구단이나 또는 수퍼볼을 유치한 도시에서는 이 경기 하나로 도시의 운명이 달라질 정도라서 모든 팀은 수퍼볼에 진출하는 것이 꿈 중의 꿈입니다.


2007년에 뉴욕 자이언츠 (Giants) 는 시즌이 시작된 첫 두번의 경기에서 두 번다 패했습니다. 구단은 물론이고 뉴욕 자이언츠의 팬들은 일찌감치 수퍼볼의 희망을 접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즌 초기에 팀은 실의에 빠졌고 선수들도 자신 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이언츠 팀의 코치중에 마이크 설리반 (Mike Sullivan)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 시절에 사관학교 미식축구팀의 선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육사 미식 축구팀의 동료선수이었던 그레그 갯슨 (Greg Gadson)이 생각났습니다. 갯슨은 육사를 졸업한 후에 장교생활을 잘했고 이락에 파병되기도  한 친구이었습니다. 드디어 갯슨은 육군 중령이 되었습니다.  흑인인 갯슨 중령은 이락에서 폭발물에 부상을 당하여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설리반 코치는 자기의 친구 갯슨 중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월터 리드 (Walter Reed)육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갯슨 중령을 병원에서 만난 설리반 코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족에 의존하여 거동을 하고 있는 갯슨 중령은  추호의 절망이나 실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옛날이나 다름 없이 명랑하고 열성이 넘쳐있었습니다. 갯슨을 위로하러 간 설리반은 오히려 갯슨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설리반 코치는 갯슨 중령에게 뉴욕 자이언츠의 유니폼 셔쓰를 선물로주고 돌아왔습니다. 세번째의 경기는 워싱턴 레드스킨즈 (Red Skins)와의 대전으로 스케쥴이 잡혀 있었습니다. 설리반 코치는 갯슨에게 그 경기의 입장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는 첫 두 경기에서 연속 패했을 뿐만 아니라 두 경기 합계 80점이나 상대팀들에게 허용을 했었습니다. 선수권의 희망은 물건너간 상태이었습니다.  경기에 초청을 받은 갯슨은 팀의 유니폼 셔쓰를 입고 팀을 찾아왔습니다. 설리반 코치의 요청을 받고 그는 선수들에게 몇 마디 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현역 육군 중령인 갯슨은 팀의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발칸  전투지역, 아프가니스탄, 및 이락에서 전투에 참가를 했습니다. 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군인이라는 것은 팀의 한 사람으로서 서로 돕는 역할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당신 들은 구단뿐만 이니라 선수들 상호간에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보다 동료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영원한 연결을 맺게 되며 이전에 생각했던 능력 이상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는 비록 부상을 당했지만 육사시절의 친구들이 변치 않은 우정과 사랑을 배풀어 준 덕에 희망찬 생을 이끌고 있다는 감격적인 말을 선수들에게 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자이언츠의 팀 선수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후로 갯슨 중령은 자이언츠의 모든 경기에게 참가를 했고 코치 석에 앉았습니다. 선수들은 그의 모습을 보는 것 만으로도 격려를 받았고 거듭난 팀이 되었습니다. 저이어츠는 레드스킨즈를 격파했고 연속 10 게임을 모두 승리로 마감 했습니다. 드디어 자이언츠는 꿈에 그리든 수퍼볼에 진출을 했습니다. 수퍼볼의 상대는 시즌 전승무패기록을 한 뉴잉글랜드 패티리엇츠 (New England patriots)이었습니다. 수퍼볼 경기 직전에 갯슨은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했고 코치석에 앉아 선수들에게 무언의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격려된 자이언츠팀은 전승 행진을 한 패트리엇츠를 17대14로 꺾고 수퍼볼 승자가 되었습니다. 갯슨 중령의 격려와 감동은 자이언츠 팀을 정신적인 강자로 만든 것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갯슨 중령의 예는 정신적인 훈련이 육제적인 훈련보다 훨씬 강하고 효과적이라는 원리를 증명했습니다.  끝
